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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성형 AI 정의와 특성 

 생성형 AI란? 기계학습(Machine Learning) 분야의 하위 영역인 딥러닝(Deep Learning)

의 일종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텍스트, 이미지,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새로
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 

 GPT모델과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(Large Language Model), Gemini등의 멀티모달
(Multimodal) 모델, scispace, ResearchRabbit 같은 Agent AI 등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 

 Chat- GPT는 Generative Pre-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, 대화를 통해(chat) 의미있
는 텍스트나 코드 등을 생성한(Generative)것을 전달하는데 이는 사전 학습(pre-

trained)을 통해 습득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며 그 기반 기술은 구글의 인공지능 모
델인 트랜스포머(Transformer)라는 의미를 지님 

 

 

 

 다양한 영역에 걸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
도록 설계되어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산
업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옴 

 Cf. 2022년 11월 Open AI에서 Chat-GPT 출시 후 사용자 

100만명 확보에 걸린 시간은 단 5일  

 

 

 

 



생성형 AI 연구활용 실태 (한국연구재단, 2025) 

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

논문심사 및 과제 평가 

연구문제 생성 

연구설계 

자료 분석 

참고문헌 정리 

연구문제 관련 이론 검토 

자료 수집 및 구축 

선행연구 검토 

문법 단어 검토 등 윤문 

< 생성형 AI 연구활용 현황 >  

매우 자주 가끔 

• 2025년 9월 한국연구재단 조사에 따르면, 응답 연구자(N=943)의 대부분인 

95.76%가 ‘문장 다듬기’에 생성형 AI를 활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, ‘선행연구 검
토’(68.93%), ‘자료수집 및 구축’(48.57%), ‘연구문제 관련 이론 검토‘(48.14%), ‘참고
문헌 정리‘(41.99%)에 있어서도 절반 가까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

• ‘연구문제 생성’(26.72%), ‘연구설계‘(29.26%), ‘자료분석’(37.43%)은 그리 높지 않은 

편임 

• 논문 심사와 과제 평가에 있어서는 27.99%의 연구자가 활용한다고 응답함 



생성형 AI 연구활용에 대한 인식 (한국연구재단, 2025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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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성형 AI 연구활용에 대한 인식(한국연구재단, 2025) 

 

 

 

 

 

 

 
 연구자들은 ‘연구에서의 AI 활용 자체가 연구부정행위는 아니다’ (60.8%)라고 인식

하는 경향이 높지만, ‘활용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’ (52.1%)
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

 한편 ‘논문심사 및 과제평가에서의 활용이 비밀유지 위반에 해당하는가’에 대해서
는 ‘그렇다’(44.54%) vs ‘그렇지 않다’(42.04%)로 큰 차이가 없이 나타남 



생성형 AI 연구윤리 주요 쟁점 

* 연구부정행위 

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11조 (교육부 훈령 제 449호) 



생성형 AI 연구윤리 주요 쟁점 

 생성형 AI 활용시 발생 가능한 연구부정행위 
 

① 위조/변조 

 AI를 활용하여 코딩, 통계분석시 프롬프트 작성 실수 등으로 데이터 위조/변조 발
생 

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출처를 만들어내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제시(Hallucination) 
 

② 표절 

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텍스트는 방대한 양의 기존 논문이나 자료를 기반으로 생
성된 것이므로 원본과 유사해질 수 있음 

 연구자 A,B간 번역 후 인용한 단락이나 원고 작성 문구가 유사해질 수 있음 
 

③ 부당저자 표시/저작권 

 AI를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한 경우 공동저자나 조력자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

 AI가 특정 저작물을 만들어낼 경우 원본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

 



④ 데이터 편향 

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편향성(Bias)를 지니고 있을 경우 특정 성별, 인종, 연령 

집단에게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결과 도출 
 

⑤ 개인정보침해 

 AI가 다루는 대규모 데이터에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유포될 수 있음 
 

⑥ 기타 

 논문심사 과정에서의 생성형 AI 활용의 문제 



생성형 AI 관련 연구윤리 대응 방안  
- 국제학술지 

 COPE(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) 

 AI는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다 

 원고 작성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,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, 

그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인간 저자가 진다. 

 편집자는 AI작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. 
 

 Spriger Nature 

 생성형 AI 사용 자체는 허용되지만, 기본적인 문장 교정 이상의 활용이 있었을 경
우 논문 본문 내에 사용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. 

 AI는 공동저자에 포함될 수 없으며, 활용 여부, 목적, 사용한 도구명 등을 명시적
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. 

 

 Science(AAAS) 

 AI 도구로 생성된 텍스트나 이미지가 논문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
고 있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한다. 

 AI는 공동저자 등재 불가하다. 



 Elsevier 

 AI를 활용해 작성된 원고는 제출할 수 있으나, 사용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. 

 저자가 아닌 편집자라도, AI활용이 의심되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. 

 Cf. 2024년도 AI 사용 미공개 및 허위 인용으로 인한 논문 철회 사례 발생 
 

 JAMA(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) 

 생성형 AI는 저자가 될 수 없으며, 사용 시에는 모델명, 버전, 활용목적 등을 논문 
내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. 

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. 

 활용 내용은 감사의 글 또는 본문에 포함 가능하다. 

 생성형 AI의 활용 출처 표기 방식은 AAA스타일 매뉴얼에 따라 기술 가능하다. 

 단, 생성형 AI는 참고문헌으로 인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. 

 생성형 AI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 
 인간 저자의 책임과 검증 강조 
 AI활용 내용에 대한 원본성 확인, 출처 명시 의무 강조 



생성형 AI 관련 연구윤리 대응 방안  
- 국내 AI기본법 

* [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](2026. 1.22 시행) 

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(연성법) 

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, 인공지능정책센터 및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설
치 운영 규정 

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산업 육성 강조, 

고영향 AI*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 명시 

 벌칙 및 과태료 미약**(3천만원 이하) 

 

*고영향 AI : 사람의 생명,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
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 (ex-에너지공급, 핵물질 안전, 채용/대출 

심사, 수사목적 생체인식 정보 활용 등) 
 

** 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(2026. 8. 2 시행 예정)의 경우 위반시 무거운 제재 

규정 – 벌칙금 최대 3500만유로(약 508억원) 또는 전 세계 연매출의 7% 벌금 

 



생성형 AI 관련 연구윤리 대응 방안  
- 국내 대학 가이드라인 

구분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

AI 활용  

허용 범위 

제한적 허용 

*민감정보 입력 금지, 

보안성 검토 

제한적 허용 

*교수자 자율 결정, 강
의계획서 명시 

제한적 허용 

*교수자 자율 결정 

교수자 지침 책임있는 사용 권고사
항 제시 

수업 특성에 따라 AI

활용 여부 결정 

AI 활용 여부 강의계획
서 명시 

학생 지침 민감정보 입력 금지, 

보안 및 윤리책임 강
조 

AI 활용시 출처 명시 

및 정확성 검증 요구 

AI 활용시 출처 명시, 결
과물에 대한 책임 강조 

출처명시 의무 AI 활용시 방법론 섹션
에 명시 권장 

AI 활용시 출처 명시 

필수 

AI 활용시 출처 명시 및 

활용 내역 기록 권장 

보안 및  

개인정보 보호 

민감정보 입력 금지, 

보완성 검토 필요 

AI 활용시 개인정보 

보호 및 보안주의 강
조 

AI 활용시 개인정보 보
호 및 보안주의 강조 



생성형 AI 관련 연구윤리 대응 방안  
- 한국연구재단 가이드라인(2025.9.15 개정) 

 



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

<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원칙> 
 

1. 생성형 AI는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다. 

 AI는 독립적인 책임 주체가 아니므로, 공식적으로 논문의 책임 또는 공동저자가 될 

수 없고 저작권도 가질 수 없음 

 

2. 생성형 AI 활용 사실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. (투명성) 

 AI가 연구에 관여한 내용을 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논문의 신뢰성과 연구자
의 기여도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

 

3. AI 활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 저자에게 있다. (책임성) 

 AI가 만들어낸 콘텐츠의 정확성, 독창성, 윤리적 법적 책임은 인간 연구자에게 있음
을 인지하고 책임있게 활용해야 함 



 <실천 가이드라인> 
 

① 생성형 AI 도구는 어디까지나 연구에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
직하다.  
 

② AI 가 도출한 텍스트를 그대로 붙여 넣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연구자가 검토
하고 자기만의 표현으로 재정리해야 한다. 
 

③ AI가 도출한 자료는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뢰성을 

점검한 후 사용해야 한다. 
 

④ AI 활용한 내용에 대해 어떤 AI도구(Chat GPT,Claude, Gemine emd)를, 어떤 버
전,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. 
 

⑤ AI가 만들어낸 콘텐츠가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

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 
 

⑥ 논문 심사나 과제 평가시 심사자료를 AI 도구에 업로드해서는 안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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